
이은무 선교사 선교 칼럼 (12) 

 [23 년 동남 아시아 선교 탐방기 3]: 

필리핀의 어린이 추수 감사절 

서규석 목사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친구이다. 비록 5 세가 위이지만 늘 친구로 

대해 주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가르쳐 준 귀한 분이다. 친구란 평안하고 

비밀이 없으며 상호 희생적이며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요한 15:13-15). 

때문에 오랜만에 이루어진 이번  친구와 

동남아 선교 여행은 즐거웠고, 참된 힐링이고 솔직함이 묻어 있는 여행이었다. 

그의 필리핀 사역을 지금부터 31 년전부터 시작이 된다. 필리핀 남반부의 민다나우 섬의 

머시빌(Mercyville)이란 곳에 이슬람 반군과 정부군의 긴 싸움으로 생겨난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월드비전이 운영하던 고아원을 문을 닫게 된 것을 인수하여 고아원이 아닌 ‘어린이 

집’ (Children Home)이라고 명명을 했다. 그 이유는 부모 없은 어린이가 아니라 부모를 

만들어 주어 가정을 꾸며 준다는 생각에서 5-7 명씩 짝을 만들어 각각 주택을 마련하여 

주고, 사명이 있는 훌륭한 보모들을 두어 저들을 보살펴 주도록 했다. 저들은 아이들의 

신앙 지도는 물론 각가지 삶의 교육과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부모와 같은 사명 있는 

보모들이다. 때문에 아이들을 밝고도 활달하게 성장하게 되어 경내에 있는 유치원을 나와 

초등, 중고등, 그리고 대학까지 나와 사회인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서규석 목사의 말에 의하면 저들은 고아가 아닌 사회 일원으로서 성장하여 티없어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는 작은 숫자를 제대로 케어를 해 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지금 머시빌 어린이 

집에는 19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를 원치 않고 있다.  



이 머시빌 어린이 집 넓은 터에는 풍성한 열대과일이 맺어져 있다. 팝파야, 망고, 두리안, 

람보단, 망고스틴, 잭푸르트, 아보카도, 파인애플 등 수도 없는 열대과일이 풍성하게 달려 

있었다. 토지가 좋아 심기만 하면 크게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제공한다. 매일 아침 식사는 

어린이 집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준비한 음식과 과일로 그야말로 과일천국이 

필리핀 머시빌 센터이다.  

 

이 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교회들을 후원하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먼저는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다. 머시빌 어린이 집도 각 가정의 주택은 물론, 아름다운 교회당을 

지워주었고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로 추수감사절 행사를 치루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하기 

그지 없는 마을들에게는 교회당 건물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초대 그리스도 

의 교회(주형근 목사)가 제공한 재원으로 마련한 예쁜 교회당을 자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미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 한 가지 지원은 쌀을 사 주는 것이다. 농촌 사람들에게 쌀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난센스 같은데 농촌 교역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저들은 만성적 

으로 쌀이 모자란다는 것이다. 그 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배고픈 5000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조금이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감사절 행사에 

쌀을 제공한 것이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몇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으며 향후 선교적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 교회들이 선교의 직접참여를 하게 될 때 선교관리가 되겠느냐 

는 의구심이 있지만 꾸준성과 관계성만 유지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 

하게 된다. 비록 그곳에 머물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선교지를 자주 방문하여 관계를 맺고, 

저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인식하면서 제공하되 저들의 수준에서 지나친 의존도를 

줄이고 친분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려 30 년 넘게 지원하면서 늘 

좋은 친분가운데 만들어진 프로젝트로 국경을 초월한 가족적 분위기를 보게 된다.  한편, 

교회 건축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때 어려운 점은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랜 세월동안 교제를 통해서 맺어진 인연은 가족 그 자체이다.  

 

머시빌 센터는 이제 어린이 집, 유치원 규모를 떠나 초 중등학교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터를 마련되어 있어 기독교 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말씀 교육이 필요한데 교역자들을 

위해 재 교육 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큰 과제이다. 삼성 회사에서 오랫동안 해외 지사 



에서 몸담아 있다 헌신한 김동현 선교사 부부가 이러한 비전을 이어 가기를 바라고 있다.  

가난한 나라일 수록 부유층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부유한 삶을 영유하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적 자세가 헌신적 자세로 바뀔 수 있다면 저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이 귀한 사역이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고대해 본다.  

 


